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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hope of adolescents. Four hundred thre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multi group analysis. The average level of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adolescent group compared to female adolescent group. Adolescents’ hop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proposed model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a function of gend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could be improved by reducing level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enhancing adolescents’ hope.

Key words: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희망(Hope), 청소년(Adolescent)



2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29, No. 3

Ⅰ. 서 론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밖 환경이

자 심리사회적 발달의 장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업과 각

종 활동을 수행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기에 대한 정

체감을 형성해 나간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 등 

보다 확장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학교에

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발달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

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교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적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적응이란 청소년이 학교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Bierman, 1994; Kim, 

1993; Moon, 2002). 구체적으로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

동과 학업에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하고 또래 및 교

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Lee & Kim, 2008). 학

교적응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및 이후 시기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학

교에서의 원만한 적응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

록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

도 및 양육행동(Cho & Choi, 2015; Kim & Lim, 2013), 가족 

간의 의사소통(Kwon & Kim, 2011)과 갈등(Kang & Moon, 

2005), 교사의 태도(Chang & Ahn, 2015; Kim & Yun, 2004) 

등이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Aunola, Stattin, & 

Nurmi, 2000), 자아성취감(Jung & Khu, 2013), 성격 강점

(Shoshani & Slone, 2013)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 

중 본 연구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개인적 요인

으로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부모는 양육방식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자녀에게 전

달하며,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Kim, 2016; Park & 

Lee, 2014). 청소년의 수행능력에 대한 지각이나 동기와 같은 

인지적 특성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im, Jeong, & Hwang, 2013; Walls & Little, 2005). 나아가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인지적 특성을 매개로 적응적 측면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Jeong & Oh, 2016; Seo, Lee, & 

Lim, 2012)를 바탕으로 볼 때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 간의 통합적 관계에 대해

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이

들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

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부모의 시도이다

(Barber, Stolz, & Olsen, 2005).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개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간섭하여 조건적으로 애정을 주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Barber & Harmon, 2002). Soenens, Vansteenkiste와 

Luyten(2010)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의도에 따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세분화하였다. 의존지

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와 물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

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통제적 양육방식이다. 성취지향 심

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취기준을 자녀가 따르도록 하려는 의도

에서 비롯된 통제적 양육방식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부적응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이는 심리적 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

문이다. 특히,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적

인 존재로서 기능하려고 하는 청소년 자녀의 욕구와 상충되는 

양육방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다른 시기보다 청

소년기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Collins, 2005). 선행 연구들

에서도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2015; Soucy & 

Larose, 2000).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공격성 

및 비행행동과 같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행동문제와도 관련되었다(Hunter, Barber, & Stolz, 2015; 

Jang, 2015).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

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인지적 특성을 매개로 하

여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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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 Yoon, 2016)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

체감 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체감 발달을 

저해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

적응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도 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가 자신의 수행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학교에서 

더 적응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Park, 2014; 

Seo et al., 2012; Song & Choi, 2012). 이로 미루어보아 부모

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및 

동기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

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청

소년의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희망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된 동기적 상태로

(Lopez, 2009)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로 구성되어있다. 경로사고

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며 주

도사고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의지이다

(Snyder, 2002). 희망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

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

활에 잘 적응하였고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으

로 나타났다(Gilman, Dooley, & Florell, 2006; Ha, 2013; Kim 

& Ahn, 2016; You et al., 2008). 그러므로 희망은 청소년의 학

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 희망은 부모의 양육방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Shorey, Snyder, Yang과 Lewin(2003)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

모로부터 애정적인 방식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

녀들보다 희망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이들의 부모는 자녀의 욕구

에 민감하였으며 목표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부모의 지지적이고 합리적인 

양육방식은 희망이 발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부

모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희망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

(Snyder, 2000, 2002).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의 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청

소년의 적응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

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희망 수준이 높았고 희망

은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Jeon, 

2013). 또한 희망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매개하였고(Shorey et al., 2003)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

감과 청소년의 적응의 관계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dilla-Walker, Hardy, & Christensen, 2011). 이와 같은 맥락

에서 희망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

에서도 매개적 기능을 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

고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아버지로부터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Park, Lee, Song, & Soenens, 2008), 

자녀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 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Mantzouranis, Zimmermann, Mahaim, & 

Favez, 2012; Park, 2014). 다음으로, 청소년의 희망에 관한 연

구들은 성별에 따라 희망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Brdar, Anić, & Rijavec, 2011; Kim & Ahn, 2016). 그러나 

희망의 하위요인에 따라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였다(Kang & Lee, 2012; Lim, Kim, Song, Na, & Tan, 2014).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또한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Ryu, 

2015; Woo & Kim, 2013),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였다(Lee, Park, & Kim, 2016; Lim, 2007; Lim & Chun, 

2012).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

적응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희망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고자 한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

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

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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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존 연구(Ahn, 2014; Ma & Son, 2014; Ryu, 2015)에서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양육방식 또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Ang, 2006)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

제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의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을 지도할 때 

청소년기 부모 자녀 관계와 그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

펴보고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의 방

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희망 및 학교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를 희망

이 매개하는가?

Figure 1. Hypothesized model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강원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남학생이 194명, 여

학생이 209명이며 중학교 2학년이 105명(26.1%), 중학교 3학

년이 100명(24.8%), 고등학교 1학년이 74명(18.4%), 고등학교 

2학년이 124명(30.8%)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16.49세

(SD=1.20)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아버지: 

60.3%, 어머니: 53.8%)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는 사무관리직

(35.5%), 어머니는 주부/무직(41.0%)이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Soenens와 Vansteenkiste(2007)가 개발하고 Park과 Lee(2009)

가 번안한 DAPC(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7문항으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9문항,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와 물리적･정서적으로 가까

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가 행하는 통제적 양육방식을 측

정한다. 예시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아버지(어머니)께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

내신다’ 등이 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취기준을 

자녀가 따르게 하기 위해 행하는 통제적 양육방식을 측정한다. 

예시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모든 것에서 최고일 때

만, 나를 존중해주신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형식

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

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해당 심리적 통

제를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과 Lee(2009)는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는 부 의존

지향 .89, 모 의존지향 .91, 부 성취지향 .95, 모 성취지향 .96으

로 나타났다. 

2) 희망 척도

청소년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Snyder와 동료들(1991)이 개

발하고 Kang(2002)이 번안, Kim(2004)이 일부 수정･보완한 특

성희망 척도(Trait Hop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2문항으로 경로사고 4문항, 주도사고 4문항, 중립 문항 4문항

으로 구성되어있다. 경로사고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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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복잡한 일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

다’ 등이 있다. 주도사고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하는 의지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목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등이 있

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형식으로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중

립문항은 채점에서 제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Kim(2004)은 척도 수정과정에서 내용타당도

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는 전체 

.82, 경로사고 .80, 주도사고 .71로 나타났다. 

3) 학교적응 척도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Kim(2008)이 개발한 학교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38문항으로 학교공부 

8문항, 학교친구 10문항, 학교교사 10문항, 학교생활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공부는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와 학교공부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고 예시문항으로는 ‘학교 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등

이 있다. 학교친구는 친구들과 관계를 잘 하고 있으며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측정하며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학교에서 친

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등이 있다. 학교교사는 교사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을 측정하며 예시문항으로는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등이 있고, 학교생활은 

학교 규칙을 잘 지키며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

하며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형식으로 ‘전혀 그

렇지 않다’ 0점부터 ‘항상 그렇다’ 3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Kim(2008)은 척도를 개발하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준거관련타당도를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는 전체 학교적응 .94, 하위요인 

중 학교공부 .80, 학교친구 .89,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조사에 앞서 서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문항의 이해정도 등을 

확인하였다. 본조사는 2016년 9월,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범위

에서 다양한 지역의 연구대상을 표집하고자, 서울 및 강원도에 

소재한 6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중･고등학교 교사

를 중심으로 표집되었고, 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과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

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하에 

교실 내에서 설문지에 응답하였고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

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다수 문항의 응답이 누락되었

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403부(92.9%)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

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청소

년의 희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해 2단계 접근법

(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검증하였고, 모형 검증에 

앞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

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모형의 경로

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으로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희망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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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n=194) Female (n=209)
t

M (SD) M (S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DPC 1.76 (.69) 1.76 (.64) -.02
PAPC 1.62 (.79) 1.56 (.74)  .81
MDPC 1.68 (.70) 1.74 (.71) -.91
MAPC 1.55 (.79) 1.59 (.82) -.51

Hope
Pathway 3.72 (.64) 3.66 (.60)  .99
Agency 3.45 (.68) 3.34 (.62) 1.68

Total 3.58 (.58) 3.50 (.54) 1.52

School Adjustment

Academic adjustment 1.67 (.53) 1.61 (.52) 1.12
Peer relationship 2.21 (.54) 2.21 (.52)  .12

Teacher relationship 1.82 (.60) 1.51 (.62)    5.08***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rules 2.02 (.53) 1.95 (.47) 1.36

Total 1.94 (.45) 1.83 (.41)   2.65**
Note. P(M)DPC= Paternal(Maternal) dependency-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P(M)APC= Paternal(Matern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p<.01. ***p<.001.

Table 1. Results of t-tests on study variables as a function of gender (N=403)

교적응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

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적응은 남학생 집단의 평균이 여학생 집단의 평균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t=2.65, 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 중 

학교교사 요인에서 남학생 집단의 평균이 여학생 집단의 평균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t=5.08, 

p<.001).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

하였다. 먼저,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학교적응 전체 및 

각 하위요인(r=-.28~-.12, p<.05) 그리고 희망의 전체 및 하위요

인(r=-.19~-.11,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희

망은 학교적응 전체 및 각 하위요인(r=.27~.52, p<.01)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62~1.45이고, 첨도는 2.66~4.42로 정규

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을 잠재변인으로 

하고 이들의 하위요인을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

도 지수가 양호하고( (32)=95.10, p<.001, TLI=.951, 

CFI=.965, RMSEA=.070)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표준화

계수가 .50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완전매

개모형인 기본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대안모형 중 최종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도 차

이가 1인 두 모형의 값 차이(Δ (1)=12.68)가 임계값인 3.84

보다 크게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이 유의하였으나 TLI와 CFI는 

.95이상이고 RMSEA는 .07이하로 전반적인 적합도는 좋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2)=95.10, p<.001, TLI=.951, 

CFI=.965, RMSEA=.070).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Figure 2>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희망으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계수는 -.22(p<.001)이고 

희망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계수는 .64(p<.001)

이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표준

화계수는 -.19(p<.001)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다중상관자승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희망 변량의 5%를, 부모의 심

리적 통제와 희망은 학교적응 변량의 50%를 설명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 간의 효과

를 파악하고 부트스트랩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희

망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22이다. 희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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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inal model

Note. P(M)DPC= Paternal(Maternal) dependency-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P(M)APC=Paternal(Matern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p<.001.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95%
C.I.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Hope -.22  - -.22 -

Hope → School Adjustment  .64  -  .64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School 
Adjustment

-.19 -.14 -.33 -.22~-.07

Table 2.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64이다. 부모

의 심리적 통제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19

이고 간접효과는 -.14이며 총효과는 -.33이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희망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문제 1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교

적응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 이러한 성차가 최종모형의 경로

수준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이용해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먼저, 남녀 청소년 두 집단 간

에 측정도구를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

단 간 같은 수준에 있는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Table 3>

과 같이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남녀 청소년 집단의 경로계

수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가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남녀 청소

년 두 집단에서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과 경로계수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

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값에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Δ (3)=5.89, p>.05). 이는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소년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적응 단일변인의 수준은 성

차가 있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희망, 학교적응 변인들 간 

관련성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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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TLI CFI RMSEA

Metric invariance constrained model 163.138 71 <.001 .938 .951 .057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ed model 169.028 74 <.001 .938 .949 .057

Table 3. Fit indices for parameter comparisons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희망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를 희망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남녀 청소

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

를 지각하는 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Chang, 

2011; Park, 2014; Park & Park,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희망에서도 남녀 청소년 간 차이가 없었으

며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희망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Brdar et al., 2011; Kim & Ahn, 2016)과 같은 

결과이다. 희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과 경험이 필

요하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희망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

교적응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

였다. 특히, 학교적응 중 학교교사요인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

들보다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사 요인에서 

남학생의 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기존 연구들(Song & 

Lim, 2015; Yu,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

학생들에게 교사가 의미있는 존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대화시간

이 줄어들며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

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적고 평소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a, 2014b). 그러나 남학생들이 여학

생들보다 교사에게 고민상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

사결과(Statistics Korea, 2016)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들은 

교사를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 교사와 상담하

는 등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교

사요인에서 남학생의 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의 구체적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적응적인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희망을 통해 간접

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심리적 통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이 낮게 나타난 Chang의 연구(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한 심리적 수단을 이용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학업수행 

및 대인관계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Park, 2014; Park & Park, 2015)와도 유사하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 추구이라는 청소년기의 

주요한 욕구가 수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상 독립심이 증가하는 시기로

(Steinberg, 2001), 청소년은 자신을 부모와 독립적이며 자율적

인 존재로 인식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

는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심리적 통

제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보다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사

고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는 청소년 자녀가 주체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목표를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하여 간접

적으로도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가 엄

격하게 통제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이 자신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부

족하다고 지각하고 이는 자녀가 일탈행동을 하는 데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Park & Kim,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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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느낄수록 청소년이 목표

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에서 적응적으로 생활한다는 연구결과(Padillar- Walker et 

al., 2011) 및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자신

의 수행력에 대한 기대를 매개로 학업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Juang & Silbereisen, 2002)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 및 

학교활동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

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의 수

행능력에 대한 지각은 부모-자녀관계라는 맥락에서 발달한다. 

부모와의 관계를 신뢰할만하고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자

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

내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동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불안해하며 자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인식은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기 어렵게 

하여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녀가 자

기비난적인 태도를 갖고(Soenenes et al., 2010) 자녀의 자존감

과 삶에 대한 통제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hek, 

2007)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관계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영향력의 크기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부모

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희망은 이들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는 부

모의 수용적 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

의 자기수용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

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Song & Lim, 2015)

와 유사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

구결과(Song & Kim, 2013)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녀 청소년 모

두의 학교적응과 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이들의 성

별에 관계없이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청

소년이 희망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

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가 희망을 발휘하고 적

응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

타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모가 자각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관

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가정과 교과 학습 시간에 청소년기에 경

험할 수 있는 부모 자녀 간 갈등의 한 양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소개하고, 심리적 통제의 기저에 있는 부모의 불안심리

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

한 부정적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

년의 희망이 학업과 학교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학

교에서 교사 및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적응적인 학교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희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법을 실천적 성

격을 가지는 가정과 교과의 내용과 접목한다면 청소년들이 교

실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보고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부모의 보고도 포함한다면 부모-자

녀관계에서의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부모와 자녀 인식을 파악

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과 개입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

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

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나 청소년기

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발달

함에 따라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한다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

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기 긍정적 발

달의 지표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의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개입에 유

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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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서울과 강원지역의 중･고등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t검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수준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적응 

중 학교교사 요인에서 남학생 집단의 평균이 여학생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희망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희망 수준이 낮았고, 희망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적응력도 낮았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관계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희망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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